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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순수는 독이다 

純粹 

http://www.google.co.kr/url?sa=i&rct=j&q=&esrc=s&frm=1&source=images&cd=&cad=rja&uact=8&ved=0ahUKEwj7osrMm-TQAhVGjJQKHdX1DJcQjRwIBw&url=http%3A%2F%2Fm.blog.naver.com%2FPostView.nhn%3FblogId%3Dhswdb%26logNo%3D220711383735&bvm=bv.140915558,d.dGo&psig=AFQjCNFYh3Sj_TdlIYP9LiJ1zK3IrWp4uQ&ust=1481273394644340
http://www.google.co.kr/url?sa=i&rct=j&q=&esrc=s&frm=1&source=images&cd=&cad=rja&uact=8&ved=0ahUKEwjIrNvym-TQAhWGn5QKHRb8AAEQjRwIBw&url=http%3A%2F%2Fblog.naver.com%2FPostView.nhn%3FblogId%3Disteel9606%26logNo%3D120115625637&bvm=bv.140915558,d.dGo&psig=AFQjCNFExtrQrbNwmQ67nCJlmsrYSe03RA&ust=1481273433125658


4 



5 

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(William Hamilton 1936-2000, 최재천 교수 강연 중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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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미 기아나 정글에서 

길을 잃은 병정개미 

“앞에 가는 개미를 따르라”  

Ant mill (400M의 원) 

Observed by William Beebe 
in 192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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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도 먹지 않는 바나나  화가 난 

원숭이 ? 

게리 하멜과 C. K. 프라할라드의 실험 

惰性 

http://shopping.naver.com/search/all_search.nhn?where=all&query=%EB%B0%94%EB%82%98%EB%82%98&cat_id=40004017&nv_mid=5610667701&frm=NVSCPR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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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이 있길래? 

러시아 왕궁의 보초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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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0년대 대한민국 제일의 수출기업과 19C 뉴잉글랜드의 얼음회사 

두 회사의 공통점은?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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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끝없이 자기확장을 꾀하다가 전체가 죽어야  자기도 죽거나,  
 

         전체를 힘들게 하다가 스스로 파멸하는 존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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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토콘드리아 

差異 

 생명의 역사는 배척과 경쟁의 역사라기 보다는 협력과 공생의 역사다.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y Lynn Margulis <생명이란 무엇인가?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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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의류 

by Robin Wall Kimmerer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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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사원 뽑기 (Diversity Trumps Ability) 

 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Total 

A Ο Ο     Ο Ο Ο   Ο Ο 7 B Ο Ο       Ο Ο   Ο Ο 6 C     Ο Ο Ο     Ο Ο   5 A Ο Ο     Ο Ο Ο   Ο Ο 7 

B Ο Ο       Ο Ο   Ο Ο 6 

 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Total 

A Ο Ο     Ο Ο Ο   Ο Ο 7 

C     Ο Ο Ο     Ο Ο   5 

☞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동질적 집단보다 다양하게 구성된 집단이 더 낫다.  

    - Scott E. Page <The Difference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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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마인 이야기  

“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, 체력에서는  

 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,       

 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,   

 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 

 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, 로마인들  

 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.  

  그런데 왜 그들만이 그토록 번영할 수  

  있었을까요?” 

多樣性 

http://imagesearch.naver.com/search.naver?sm=ext&viewloc=1&where=idetail&rev=13&query=%EB%A1%9C%EB%A7%88%EC%9D%B8%EC%9D%B4%EC%95%BC%EA%B8%B0&from=image&sort=0&res_fr=0&res_to=0&merge=0&start=6&ie=utf8&img_id=blog44482663%7C25%7C140093223472_1&face=0&color=0&ccl=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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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am of Rivals  

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과  

존경을 받는 대통령, 

그가 구성한 내각의 면면  

http://imagesearch.naver.com/search.naver?sm=ext&viewloc=0&where=idetail&rev=13&query=%EA%B6%8C%EB%A0%A5%EC%9D%98%20%EC%A1%B0%EA%B1%B4&from=image&sort=0&res_fr=0&res_to=0&merge=0&start=1&img_id=cafe10524639%7C53%7C719_1&ie=utf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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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네디의 쿠바 공습작전 실패 

집단사고 (Groupthink)  

 구성원들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 

    없도록 만드는 왜곡된 사고방식 

“응집력이 강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 

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때  

 만장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 

 사고의 경향” 때문  

 - 예일대의 심리학자 Irving Janis의 분석 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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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나치게 경직된 상하관계 

 

 “비행기 추락에 담긴 문화적 비밀” 

 “완곡어법의 문제” 

위험 상황을 부기장이 기장에게 네 번이나 전달했음
에도 불구, 기장은 이를 묵살  

명확하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완곡하게 
   표현해서 기장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던 것 

                   - Malcom Gladwell 著 “Outlier” 中 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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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lorence Nightingale 

 

크림전쟁 당시 수많은 군의관과 

의무병은 병균의 존재와 위생의 

중요성을 과연 몰랐을까?  

(노출 불안) 

전문가 집단의 높은 장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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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루살렘의 아이히만 

 비판적 사고의 결여, 논쟁의 결여가 아무도 원치 않는 장거리 여행과 같은  
    우스꽝스러운 결과에서부터 2차대전과 같은 비극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. 

에빌린 패러독스 (Abilene Paradox) 

http://www.google.co.kr/url?sa=i&rct=j&q=&esrc=s&frm=1&source=images&cd=&cad=rja&uact=8&ved=0ahUKEwi3r7OvmuTQAhVFjZQKHZo_D2wQjRwIBw&url=http%3A%2F%2Feng.nownnow.com%2Finform%2Fbbs_publicity_view_new.php%3FNo%3D112%26nNo%3D51%26page%3D10%26sSearchType%3D%26serchValue%3D&bvm=bv.140915558,d.dGo&psig=AFQjCNE6R7svz_auM2avePaqu5Cpdq8iHQ&ust=1481273076775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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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lution to Groupthink: Psychological Safety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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包容 

 包  쌀(꾸러미) 포 (사람 인 + 뱀 사) 

 

容  얼굴(담을) 용 (큰집머리 + 골 곡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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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용은 동화인가? 분리의 유지인가? 또는 다른 것인가? 

 포용은 목적(정의의 문제)인가, 수단(경쟁력의 문제)인가? 

 포용의 주체는 누구인가?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? 

 포용의 역작용 (갈등) 

 기타  

    - 포용의 대상은 특수집단인가? 모든 보편적 개인인가?  

       (혐오, 소수자 권리) 

    - 적극적인 차이의 도입 (Devil’s Advocate)이 필요한가?  

    - 우리나라의 단일민족 이슈 

    - 합리적이고 책임을 지는 토론문화 (Skin in the Game) 

Issue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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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인간 본성에 거스름  

- 포용: 서로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,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그 자체의  

   가능성이 발현되도록 기다리고 지원하는 것  

 

 포용에 반대되는 편견과 혐오/배제는 인간의 뇌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것 

- 편견: 개별적인 것의 속성을 낱낱이 알기 어려우니까 집단의 속성을 투사하는 것 

- 혐오/배제: 다른 것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 일단 위험하거나 더러운 것으로  

                   간주하고 공격/회피 반응을 보이는 것  

 

 도마뱀의 뇌 

- 오랜 교류를 통해 인류의 집단간 편차가 집단내 편차보다 훨씬 작아짐 

- 세상에 이유없이 그 자체로 위험하거나 더러운 것은 없고, 그 인식은 대상이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 

- 인류는 수천 수만년의 축적을 통해 과학적 사실들을 밝혀 집단이성으로 축적 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뇌는 수만년 전의 덤불 속에서 작동    

 

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 

- 포용은 이성적, 과학적 태도와 궤가 통하는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그냥 갖춰지는 것이 아님 

- 우리 안의 도마뱀의 뇌는 공격/회피하라고 명령하지만, 우리의 이성은 포용하라고 하는 것이니,  

   쉽지 않음  

왜 가르쳐야 하나?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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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환경, 감염병과 같은 공유지에 놓인 사회적 가치에 관한 문제 

- ① Short-term과 Long-term간의 Trade-off가 있고,  

   ② 현재에는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다가 갑자기 발현을 하는 것이며 (nonlinear problem),  

   ③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먼 일처럼 느껴짐 

- 혐오/배제: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을 위험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도마뱀의 뇌가 작용 

- 사회적 가치의 문제: 지평선 저 끝의 회오리바람처럼 위험한 것을 당장의 위험으로 느끼지 않게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드는 도마뱀의 뇌가 작용 

 

 스칸디나비아/스위스의 포용지수가 높은 이유 (추정) 

- 지리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포용의 효용을 오랫동안 체감 

- 또는 전 사회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충격 경험 (전쟁, 학살, 피점령 등) 

 

 우리의 상황에서 포용이 사회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…  

-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경험을 치를 여유가 없음 

- 어려서부터 교육하고, 그리고 성인들에게도 끊임없는 환기와 재교육 필요 

- 그냥 놔두면…,  합리적 이유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의해 의사결정이  

   이루어지고, ‘우리가 남이가’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쓰면서 이유 없이 몰려다니거나 복종을  

   미덕으로 여기고, 크고 강하고 빠른 것을 무조건 숭상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짐  

- 대신, 호기심을 갖고, 따지고, 밝히고, 토론하고, 작고 약한 것에도 쓸모가 있음을 알아보고,  

   때로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일은 쉽지 않음  교육 필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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和諍 

和諍 

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

포용적 사고 

 상대방 의견에 대한 변별적 수용 

 자기 자신의 오류/불완전성 인정 

 언어 한계 인식/정확한 언어 사용 

 맥락과 상황을 더 파악하려는 노력 

 통합, 궁극적인 공동이익의 추구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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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것질, 군내, 군눈, 군더더기, 군말, 군불, 군살, 군소리, 군짓,  

군침, 군턱… 

 

 쓸모 없는 것  (당장 쓸모 없지만) 언젠가 쓸모 있는 것 

군것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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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탑 쌓기: 시시덕이는 재를 넘지만 새침데기는 골로 빠진다  


